
소명의식을 통해 우리가 최후의 부르심 즉 종국(사망)에 이를 때까
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견인 역할을 한다. 
강박증에 빠진 삶(자기의 업적이라는 방향에서 진행된 피카소의 작
업)과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노예제 폐지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
명이 자신의 대에 완성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평안히 다음 세대에 넘
긴 윌버포스의 모습)을 대조해 단순히 작업이 아닌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목표로서의 소명의 의미를 부각함.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최후의 부르심(세속적인 삶에서는 
종결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절정임)의 의미를 조명한 것.
소명을 직업으로만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직업을 잃게 되어도 이어
지는 면을 강조함. 
행위 소명과 존재 소명을 구분해 직업 외의 측면에서 소명이 필요함
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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